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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국노총 김동명 위원장, �공공노동자 농성장 격려방문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9월 17일(금), 제7차 중앙상무 집행위원 회의를 열고 2021년도 3분기 노사 협의회 요구 안건을 심의, 의결했다. ��3분기 노사협의회 요구 안건은 총 4건으로 제도 3건, 복지 1건이다. 3분기 노사협의회는 오는 9월 30일(목)에 열릴 예정이다. �����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(이하 한공 노협)의 국회 앞 천막농성이 16일 8일차를 맞이 했다. ��한공노협은 한국노총 공공노련(위원장 박해철), 금 융노조(위원장 박홍배), 공공연맹(위원장 류기섭) 산하의 약 200개 노조가 소속되어 있다.


 


한공노협은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관철과 기획 재정부 갑질을 규탄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돌입 한 상태다.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은 ▲LH 혁신안 철회 ▲노동이사제 도입 ▲혁신지침 철회 ▲임금체계 개편 중단 ▲임금피크제도 폐지 ▲경 영평가제도 개선이다.�


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6일 한공노협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고, 투쟁격려금을 전달했다. 이 자리 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“정부의 변화가 없다면 행동으로 보여 줄 수 밖에 없다”면서 “여당과 정책 연대를 맺었지만 파국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”고 밝혔다.


 


특히 “관리와 조정을 해야 할 여당과 경제 사회 노동위원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 다”면서 “압박수위를 높여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 했다.


한편, 한공노협은 지난달 18일 ‘한국노총 공공 노동자 대정부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’을 시작으로 23일부터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매주 수요일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. ��이달 9일부터는 국회 앞 천막농성과 함께 릴레이 피켓시위에 들어가며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다.���





2021년 3분기 노사협의회 요구 안건 의결�제7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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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9월 17일(금)








